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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뷰는 한국의 중요한 수산자원인 살오징어(Todarodes pacificus)의 동해와 서해 어획량 변동
원인을 살오징어 난/자치어 수송부터 회유경로 및 어장 분포에 관점으로 논의하였다. 우리나라 
살오징어 어획량은 1980년 이후 기후체제전환에 따라 변화가 있어 왔으며 이는 동해와 서해의 
어획량 변동 경향이 달랐다. 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는 동해로 유입되는 난류 수송량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PDO가 양의 위상이었던 1980s에는 서해에서는 어획량이 많았고 동해
에서는 어획량이 적었다. 반면, PDO가 음의 위상이었던 1990s년대에는 동해 어획량이 많고 서
해에서는 적었다. 이는 살오징어가 난류를 따라 북상하거나 난류를 거슬러 남하회유를 하는 
생활사에 기인된다. 동해의 경우, 난류가 강(약)할 때, 난류경로가 한국의 동해 연안 쪽(동해 중
부 해역 및 일본 연안 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 이는 PDO가 양의 위상이었던 1980년대에 어
장이 울릉도 동편에 위치하였던 반면 PDO가 음의 위상이었던 1990년대에 어장이 동해 연안
에 위치한 것과 관련있다. 서해 살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한 1980년대에는 동해로 유입되는 난
류수 수송량이 감소한 반면 서해로 유입되는 난류수는 증가하였으며 이는 서해로 수송되는 유
생의 양을 증가시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 
 
This review paper discussed the decadal fluctuations in the catch of the common squid, 
Todarodes pacificus (T. pacificus) by focusing on migration and distribution patterns. Since 
1980s, changes in T. pacificus catches were due to climate regime shift in Korean waters. 
Fluctuation patterns of catches were different between the East Sea and the Yellow Sea. 
Generally 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 phase shows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trength of warm current to the East Sea. In 1980s when PDO was positive phase (+), T. 
pacificus catch was higher in the Yellow, but it was lower in the East Sea. In 1990s when 
PDO was negative phase (-), T. pacificus catch showed opposite trend compared with 
1980s. Such spatial and decadal fluctuations of T. pacificus catch were due to its northward 
migration along with the warm current or southward movement against the current. In 
the East Sea, strong (weak) warm current period, the current path has been shifted toward 
the East Sea coast of Korea (central East Sea or the coast of Japan). It has a correlation 
with PDO. In the positive PDO phase (1980s), the fishing ground was located on the eastern 
side of Ulleungdo, whereas during negative PDO phase (1990s), they were situated near 
the southeastern coast of the Korean peninsula. In the 1980s, volume transport passing 
into the Yellow Sea increased, whereas volume transport in the East Sea decreased. This 
is one of major reason increasing T. pacificus larvae in the Yellow Sea. 
 
Keywords: Todarodes pacificus, Migration(회유), Distribution(분포), East Sea(동해), Yellow 
Sea(서해), Pacific Decadal Oscillation(태평양순년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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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살오징어, Todarodes pacificus는 연체동물문(Phylum Mollusca)-

두족강(Class Cephalopoda)-개안목(Order Oegopsida)-살오징어과

(Family Ommastrephidae)에 속한다(Roper et al., 1984). 산란장과 

색이 · 성육장을 생애에 걸쳐 회유하며, 대만 근해로부터 동중국해 

및 일본 태평양측 연안과 오호츠크 해까지 널리 분포한다(Okutani, 

1983; Roper et al., 1984; Murata, 1990; Shevtsov et al., 2005). 산란

시기에 따라 하계군, 추계군, 동계군의 산란계군으로 구분되며, 각 

계군마다 차이는 있으나 주산란장은 동중국해-큐슈 서안을 중심

으로 형성된다(Okutani, 1983; Murata, 1990; Sakurai et al., 2000; 

Sakurai et al., 2002). 산란장에서 난, 유생 및 어린 살오징어는 난

류를 따라 북상하여 동해 북부 및 오호츠크 해로 수송되어 성장

하며, 이후 산란을 위해 남하회유를 한다(Okutani, 1983; Roper et 

al., 1984). 살오징어 어장의 시/공간적인 분포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수온이다. 살오징어는 광온성으로 알려져 

있나 어획적수온은 17℃를 중심으로 한 15~19℃의 범위이다(Lee 

et al., 1985). 어장은 주로 한류와 난류가 만나는 전선의 시/공간적

인 분포 변화에 따라 형성되며, 수온의 분포가 어황에 영향을 미

친다(Choi, 2005; Choi et al., 1997, 2003; Mokrin et al., 2002; Cho et 

al., 2004; Kim et al., 2010, 2017, 2018). 북서태평양에서 주요 살오징

어 어장은 우리나라 동해와 일본의 동쪽(태평양 측)이 중심이 되

어 형성되며, 주 어획국가는 한국과 일본이다.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에 따르면 살오징어 어획량은 

수년에서 십수년 주기로 변동이 있었다(Fig. 1). 

이러한 살오징어 어획량의 변화는 어획노력과 같은 인간의 인

위적인 요인과 자연환경 변화에 의한 요인을 동시에 받는다(Kim 

et al., 2010, 2017, 2018). 근대적인 항법체계, 냉동독항선 그리고 

자동조상기 등의 조업기술발달 및 경제성에 따라 어획노력이 증

가하여 이에 따라 어업강도가 변화하였으며(Murata, 1990; Choi, 

2005), 이러한 어업강도의 변화는 친어 자원량의 변화로 작용하여 

산란 자원량 및 가입량에 영향을 주어 결국 어획량에 영향을 미

칠 수 있다. 후자는 수온 변화와 그에 따른 생물학적 반응과 같은 

해양환경 변화에 따른 산란시기, 어장 분포 및 회유경로의 변화

이다. 

Sakurai et al. (2000)은 기후체제 전환기와 살오징어 어획량의 급

변한 시기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기후체제전환은 장기간의 평

균적인 대기와 해양의 상태 변화를 의미하는데 지난 세기 후반에 

기후체제전환은 3차례가 있었으며(Minobe, 1997; Francis et al., 

1998; Mantua and Hare, 2002; Hare and Mantua, 2000; Sakurai et 

al., 2000, 2002; Overland et al., 2008), 온난기였던 1970s, 1990s에

는 우리나라 동해를 포함한 북서태평양의 살오징어 어획량이 증

가하였으며, 반대로 한랭기였던 1980s에는 감소하였다(Sakurai et 

al., 2000; Kim, 2015). 

기후체제전환에 따른 해양환경 변화는 산란장 환경 변화를 야

기하여 살오징어 산란량, 유생의 생존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으며, 이것이 가입량에 변화를 주게 되어 어획량 변화에까지 그 

영향이 전달된다(Sakurai, 2006; Sakurai et al., 2000, 2002; Kim et 

al., 2017, 2018). 이는 1980년대 후반부터 북서태평양 살오징어 어

획량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살오징

어 어획량의 경우, 급증한 주요 원인을 자원량 변화만으로는 해역

별 어획량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같은 동해일지라도 한국 동안(동해 서편)의 살오징어 어획량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급증한 반면 일본 서안(동해 동편)의 어획량 

변동이 현저히 작았다(Kidokoro, 2009). 서해에서는 북서태평양의 

어획량이 적었던 1980년대에 오히려 더 많은 경향을 보였다(Kim, 

2015). 이는 어획에는 자원량 뿐만 아니라 어장환경 또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살오징어 어장환경 변화의 주요 인자는 수온으로 어획적수온

은 15~19℃이며(Lee et al., 1985), 이는 산란을 위해 남하회유하는 

살오징어 난소가 성숙하는 수온 15~18℃ (Kidokoro and Sakurai, 

2008)와도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수온전선의 시공간적인 분포 변

화는 산란을 위해 남하하는 살오징어 회유경로 변화에 영향을 미

치는 주요 인자로 작용하며, 이는 어장의 위치 및 어군의 밀도 변

화에까지 그 영향이 전달된다(Cho et al., 2004; Choi, 2005; Choi et 

al., 1997, 2003, 2008; Kim et al., 2010, 2017; Mokrin et al., 2002). 

대한해협을 통해 동해로 유입되는 쓰시마 난류는 대기-해양순

환 변화에 의해 그 강약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살오징어의 회유

경로가 변화한다(Hong and Cho, 1983; Lee, 2003). 쓰시마 난류 흐

름의 강한 시기에는 해류경로 쓰시마 난류의 중심축이 한국 동해

안으로 인접하나 약한 시기에는 동해 중앙부 또는 동해 일본 연안

에 치우친다. 이러한 쓰시마 난류수 중심축의 변화는 살오징어 회

유 및 분포의 변화를 일으켜 어장 위치를 변화시키기도 하는데, 

한랭기와 온난기에 쓰시마 난류 분포역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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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북부에서 남하하는 살오징어 회유경로가 한랭기의 울릉도 주

변 해역을 비롯한 동해 중부 해역 및 일본 연안에서 온난기의 동

해 연안으로 변화한다(Kidokoro et al., 2010; Kim et al., 2017). 

난류의 변화는 전지구규모의 대기-해양순환 변화에 영향을 받

는다. 특히 태평양 20°N의 표층수온을 지수화한 Pacific Decadal 

Oscillation(이하 PDO)는 동해로의 난류 유입량과 음의 상관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해 살오징어 어획량 변화와 유의한 상관성을 

보인다(Miller et al., 2004; Jung, 2013; Kim, 2015). 이는 기후-해양환

경 변화가 살오징어 어장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회유 및 분포역의 

변화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리뷰는 살오징어 어장형성원인과 변화를 분석한 기

존 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기후-해양환경 변화가 살오징어의 어장

형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회유 및 분포의 변화특성을 논

의하였다. 

회유 및 분포 

살오징어의 난은 다른 두족류에 비해 작고(0.8×0.7 mm) 많은 

수(약 200,000립)의 알을 낳으며 짧은 부화기(4~6일)를 거쳐 작

은 크기의 유생(0.95 mm)으로 발생한다(Bower and Sakurai, 1996). 

산란장에서 성육 · 색이장으로의 해류에 의한 수송을 통하여 유

생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효율적인 생식전략으로 볼 수 있다

(Watanabe et al., 1996). 특히나 쿠로시오와 쓰시마 난류가 지나는 

경로에 산란장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난, 유생 및 미성어는 해류

에 의해 수송이 일어난다. 

한국 동해 남부 해역으로 수송된 유생은 난류역을 중심으로 분

포하고 있다(Kim et al., 2014; Kim and Lee, 2016; Kim and Shin, 

2019). 큐슈 부근의 쿠로시오역에서 채집된 유생이 쿠로시오와 

큐슈 연안수가 만나는 전선역에서 밀도가 가장 높았다는 사실

(Bower et al., 1999)로 미루어 보아 난류에 의해 수송되는 유생은 

서로 다른 수괴가 만나는 해역에서 주로 출현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동해 남부 오키 섬 근처에서 채집된 0.7~7.3 mm 외투장분포범

위의 유생수직분포경향은 75 m보다 얕은 수심부터 나타나 표층

에서 25 m 범위에 현존량이 집중되었으며, 큰 개체일수록 더 깊

은 수심에 분포한다(Yamamoto et al., 2007). 그리고 유생기를 지나 

5 cm 정도가 되면 성체와 형태학적으로 유사하고 약한 유영능력

을 지니며(Murata, 1990), 성장할수록 유영능력이 향상된다. 성어

의 경우, 동해에서 채낚기 조사 시 어획된 개체의 체장과 채집된 

수심이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Lee et al., 1985). 

이처럼 유생 혹은 10 cm보다 작은 어린 개체는 주로 표층수온 

15℃ 이상 수온대에 주로 분포하는 반면, 15 cm보다 큰 개체는 차

고 깊은 수층에 분포하며, 전선역의 냉수역 부근에서 높은 밀도

의 어군이 형성된다(Kasahara, 1978; Sakurai et al., 2000; Kawabata 

et al., 2006). 이와 같이 살오징어는 체장이 커짐에 따라 낮은 수온

대의 깊은 수심에서 서식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알려

져 있지 않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연구가 추가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살오징어의 서식수온과는 별개로 어획적수온은 17℃를 중심으

로 한 15~19℃이다(Lee et al., 1985). 어획은 주로 동해에서 동한 

난류와 북한 한류, 태평양에서는 쿠로시오와 오야시오가 만나는 

전선역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해류의 시공간적인 분포가 중요하다. 

해류 분포 양상에 따라 수평적으로는 전선의 형성방향에 의해 어

군밀집 정도가 달라졌으며, 수직적으로는 수온약층의 깊이 차이로 

인해 고위도로 갈수록 어획적수심은 얕아졌다(Cho et al., 2004; 

Choi, 2005; Choi et al., 1997, 2003, 2008; Kim et al., 2010; Mokrin 

et al., 2002). 

북서태평양의 살오징어 어획량은 수년 주기와 십수년 주기 변

동이 있었고 그 주기의 장기적인 양상은 기후체제 전환기와 일치

했다(Sakurai et al., 2000). 북서태평양에서 살오징어 어획량은 저수

온기였던 70년대 후반에서 80년대 중후반에 낮았던 반면 고수온

기로 전환이 일어난 90년대에 접어들어 급증하였다. 어획량 변화 

양상은 차이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어획량이 적었던 80년대와 어

획량이 많았던 1990-2000년대로 증감 양상이 유사한 반면, 일본 

동해 측에서는 급격한 증감은 없었고 오히려 90년대에 비해 80년

대에 높았다(Fig. 2). 이는 살오징어 자원량 증감이 절대적으로 살

오징어 어획량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다. 따라서 어획량에 대한 해석은 자원량뿐만 아니라 해역적인 특

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국의 경우는 저수온기였던 80년대에는 서해 어획량이 동해보

다 높았으며, 동해에서는 남동부 연안 CPUE가 높았고, 울릉도 및 

외해에 총어획량이 높았다. 반면 고수온기였던 90년대에는 서해

에서 살오징어가 거의 잡히지 않았고, 동해에서는 남동부 연안에

서 총어획량이 높게 나타났고 울릉도 및 외해에 CPUE가 높게 나

타났다(Kim et al., 2010). 

동해의 살오징어 어획량이 낮았던 해(예를 들어 1986년)는 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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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외해(동해 중앙부)에서 살오징어 어획이 주로 이루어졌던 반면 

어획량이 높았던 해(예를 들어 1992년)는 포항과 울릉도 사이의 

해구에서 평년에 비해 그 어획량이 높았다(Kim et al., 2010). 어획

량이 차이가 나는 두 시기(1986년, 1992년)의 10월 수온수평분포

를 살펴보면 시기별로 어획량이 높았던 해역과 어획적수온대가 

형성된 곳이 거의 일치함을 보였는데(Fig. 3(B)), 이는 쓰시마 난류

의 세력 변화와 관계 깊다. 동해 상층부의 수온은 쓰시마 난류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이것은 쓰시마 난류의 강약에 따라 쓰시마 

난류 이동경로가 변화하며, 쓰시마 난류가 강할 때는 대한해협 통

과 후 우리나라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려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 

세력이 약한 경우는 일본 연안을 따라 흘러가는 경향을 보인다

(Hong and Cho, 1983; Lee, 2003). 

따라서 이러한 살오징어의 분포 및 회유경로 변화에는 쓰시마 

난류 유로 변화가 가장 큰 요인이라 생각된다. 이는 고수온기에는 

계군이 한국 동해안 쪽으로 이동하여 산란하기 때문에 한반도와 

대한해협 쪽으로 산란장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 저수온기에는 

동해 중앙으로 이동하는 경향으로 인해 산란장이 혼슈의 중앙 쪽

으로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는 Kidokoro et al. (2010)의 결론과도 

일치한다(Fig. 3 (A)). 또한 이러한 분포 경향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살오징어의 수온에 대한 생리적 특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Kidokoro and Sakurai (2008)는 1999년 동해 남부와 동중국해에서 

조사된 살오징어의 생식소 발달과 수온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SST가 15℃부터 암컷의 생식소가 발달되고 특히 SST가 15~18℃

일 때 성성숙도가 최대였던 반면 외투장근육량이 낮아지는 쇠약

현상이 관찰되었다. 어획 가능한 살오징어는 성숙상태 혹은 비산

란기의 성체를 나타내며, 14~19℃의 어획적수온(Lee et al., 1985)

의 의미는 어획 가능한 개체가 가장 빈번히 잡히는 수온이라는 것

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동해에서 살오징어는 14~19℃ 수온대의 

쓰시마 난류를 거스르며 산란장으로 남하회유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생물학적 특성에 따라 난류의 유로 변화는 살오징어 회

유경로를 변화시켜 어군이 밀집하는 장소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기작에 의해 어군밀집장소의 변화가 

어획량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동해의 월별 어장 분포로

부터 어장중심을 계산하여 기후체제별로 나타낸 결과(Fig. 3 (C)), 

1980년대에는 어장중심사이의 거리가 멀었으며, 울릉도 외측에 주

로 어장중심이 위치해 있었던 반면 1990년대에는 어장중심간 거

리가 짧고 동해 연안 쪽에 어장중심이 위치했다(Kim et al., 2017). 

이는 난류 변화가 수온 변화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수온에 민

감하게 반응하는 살오징어의 회유경로 변화에 영향을 미쳤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서해에서는 1981년부터 형성된 어장이 1989년까지 지속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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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한국 근해에서 살오징어 어획량은 1990년대에 비해 전체적으

로 적었으나 서해에서 어획비율은 1981년부터 40% 전후 어획비

율을 보였으며 최대어획기인 1987년에는 약 80%에 달하였다(Fig. 

4). 이를 Choi et al. (2003)은 전선의 분포방향으로 인한 어군밀집

조건형성 유무가 주요한 원인이라 보았다. 현재까지 1980-1990년

대의 동해와 서해의 상반된 어획량변동원인에 대한 연구는 전무

한 상태이다. 최근의 연구결과들로서 두 해역에서 어획량 변동 경

향이 반대로 나타나는 원인은 두 가지로 추측되고 있다(Kim et al., 

2017, 2018). 

첫 번째 원인으로는 어업경제성 측면에서 볼 수 있다. 1980년대

에 연안에서 어획량이 적었던 반면 울릉도를 중심으로 한 동해 

중앙부에서 어장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먼바다로 나가 조업을 하

는 것은 수익성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어업수익성이 높았던 서해

에서 주로 조업이 이루어졌다고 추정된다. 특히, 1980년대 후반 

서해의 전체 위판 어획량보다 채낚기 어업 어획량이 더 많았는데

(Kim, 2015), 위판자료는 채낚기 어업을 비롯한 모든 어업의 어획

량을 위판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나타낸 자료인 반면 해구별채낚

기 어획량 자료는 어장기반자료로서, 어획되는 위치와 판매되는 

위치가 다른 것은 다른 해역에서 온 어선세력이 서해에서 조업을 

했다는 것의 근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에 접어들면서 해

류의 경로가 변화하면서 동해의 어장이 연안 가까이 형성되면서 

서해에서 어획하는 것보다 동해에 회유하는 자원량이 많아 어획

하는데 있어 더 수익성이 높았기 때문에 동서해의 어획량 차이

가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Kim, 2015; Kim et al., 2010). 이는 동해

와 서해에서 조업한 20년 동안(1980-1999년) 채낚기어선 당 어획

량(CPU: catch per a vessel a day)으로 뒷받침된다. 1980년대에는 

동해보다 서해가 비교적 높은 조업어선 당 어획량을 보였으나 서

해에는 198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동해에서

는 198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1990년대 중

후반에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Fig. 4). 

결론적으로 어선 한 척당 효율이 1980년대 후반까지는 서해에

서, 그리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동해에서 더 좋았다는 것을 시

사하며, 이는 1980년대 후반까지는 서해가 더 어획하기 좋은 해

역이었으며, 1980년대 후반 이후로는 동해에서 어획하기에 더 좋

은 해역이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원인으로 산란장의 규모 및 위치 및 해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서해로 유입되는 유생 자원량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산

란장 면적과 어획량 변동의 장기적인 증감 경향이 유사하며, 산

란장 크기와 위치는 기후체제전환에 의해 민감하게 변화하며 자

원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에 따라 어획량에 영향을 받는다(Sakurai 

et al., 2000; Sakurai et al., 2002; Sakurai, 2006; Rosa et al., 2011). 

서해의 경우, 그 어획량은 1980년대 중후반처럼 동해를 추월한 경

우도 있었고, 2000년대 중반처럼 평년에 비해 어획비율이 높아진 

때도 있었다. 이는 유생의 유입량 변화에 의해 어획량이 변화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Kim (2015)은 이에 대해 서해 살오징어 어획량이 PDO (Pacific 

Decadal Oscillation)와 상관성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PDO는 

태평양 20°N 북측의 월별표면수온편차(SST anomaly)의 경험적 

직교함수에 대한 시간계수이며(Mantua et al., 1997), 한랭기였던 

1980s에는 북서태평양에서 PDO는 양의 위상으로 수온이 낮았던 

반면 온난기인 1990s, 2000s에는 PDO가 음의 위상으로 이전 기후

체제에 비해 수온이 높았다. 

PDO가 양의 위상이었던 1980s에는 서해 어획량이 많았던 반면, 

PDO가 음의 위상이었던 1990s년대에는 서해 어획량이 적었다. 

PDO는 동해로 유입되는 난류 수송량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다(Jung, 2013). 즉, PDO가 양의 위상일 때, 동해로의 난류 유입량

이 줄어 서해로의 유입이 많아지게 되며, 이에 따라 서해로 수송

되는 유생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계절적으로는 동계의 

쓰시마 난류가 추계보다 약하기 때문에(Pang and Oh, 2000), 동

계 쓰시마 난류 세력권이 제주도 서편까지 확대되어 서해로의 

유생 유입 확률이 늘어나게 된다. Choi (2005)에 따르면 서해에 추

계군보다 동계군의 비율이 높은 것은 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특히 

PDO는 이듬해 서해 어획량과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기 때문에 

서해로 수송되는 유생의 연간 유입량의 변화는 PDO와 높은 상관

성이 있다고 생각된다(Kim, 2015). 

지금까지 기술한 바와 같이 살오징어는 자원량 및 어획량이 자

연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동해왔다. 또한 앞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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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는 지속적으로 변화할 것이며, 해양 또한 기후시스템의 일

부로서 대기와의 상호관계를 이루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에서는 기후 변화 

및 그 예측에 관한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데, 2007년 Assessment 

Report 4 (AR4)에서 IPCC SRES (Special Report on Emission 

Scenarios) 시나리오의 A1B(빠른 경제성장, 세기중반에 최고인구, 

빠른 새롭고 유용한 기술발전의 가정하에 화석연료를 적절히 사

용할 시)에 따르면 지구의 표면온도가 지난 세기에 비해 21세기 

후반에 1.7~4.4℃의 상승이 예상된다. 

시나리오 중 A1B를 모델 MICRO_hire와 MPI_echam5를 통해 

1990년대와 2030년대의 살오징어 산란장을 비교 분석하였을 때, 

추계군과 동계군 모두 수온상승으로 인해 산란장의 북상이 예상

되며(Kim, 2012), 이에 따라 산란장의 면적 변화 뿐만 아니라 회유

경로, 분포까지 변화할 것으로 추측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살오

징어 어장 변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예측을 위해 더욱 정교한 기후 모델과 생태계 모델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정밀한 자원평가 및 중장기적인 어획량 예측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지금까지 살오징어 어획량이 변화한 원인을 기후 변화 및 해양

환경 변화가 회유 및 분포에 미친 영향의 관점으로 서술하였다. 

일차적으로 자원량은 기후 변화에 따른 초기생활사에 영향을 받

는다. 이후에는 어장 및 어획량은 해류에 지배적인 영향아래 놓

이게 되는데 살오징어 어획량에 영향을 주는 적도 발원의 쿠로시

오와 그 지류인 쓰시마 난류는 PDO와 연관이 있다. PDO는 수온

뿐만 아니라 해류 수송량과도 상관이 있다(Gordon and Giulivi, 

2004; Jung, 2013). 

살오징어 어장은 난류(warm water)의 분포 및 이동경로와 밀접

한 관련이 있는데, 이러한 환경 요인은 각 국의 어획량 변화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를 들어, 한랭기(cold regime)였던 1980년

대에는 쓰시마 난류가 일본 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 

시기에는 연안 쪽보다 외양 쪽에 어획량이 더 높았으며, 온난기

(warm regime)였던 1990년대에는 쓰시마 난류가 한국의 동해안 

쪽으로 치우쳐 흘렀는데 이 시기에는 동해 남동부 연안에서 어획

량이 높게 나타났다. 

서해에서는 PDO와 살오징어 어획 변동량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동해의 난류 수송량 변화에 따라 서해로 난류 유입

량이 변화하는데 이에 따라 난류에 의해 서해로 수송되는 살오징

어 유생량이 변화되기 때문이다(Kim, 2015). 

그러나 PDO가 살오징어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량적

인 분석단계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후, 해양

생태계 그리고 수산자원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위해 대기 및 

해양의 기상자료에 근거한 기후지수 및 기후지수들 간의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이와 같이 살오징어 어황은 단기적인 환경 변화뿐만 아니

라 기후 변화와 같은 장기적인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분포와 자

원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서는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환경과 살오징어 어장 변화 경향을 

전망하고 시나리오별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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